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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 집중 점검
- 5.11. ~ 5.15. 제조업 끼임사고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 사업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정비중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호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12대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최근 사례> ▴(4.8.)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점검중 산업용 로봇에 끼임, ▴(4.9.) 

폐기물업체에서 이물질 제거 중 압축기에 끼임, ▴(4.10.) 식품 업체에서 정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청주지청은 점검 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11시와 오후 
1~3시에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끼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위험 기계설비를 정비·청소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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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 및 12대 핵심 안전수칙


